
지능로봇 특허 일본 So ny 강세
특허청 , Sony 특허출원 19건으로 40% 차지 … 삼성전자는 부진

일본 Sony가 애완용 로봇 특허를 대거 출원해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허청에 따르면, Sony는 2000년 독자적인 감정모델과 학습모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성장하는 애

완용 로봇과 관련해 19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2000년 지능형 로봇 분야의 총 출원건수 48건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성전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등 지능형 로봇 분야 국내 주요 출원인들이 단 1건 출원한 것과 비교해볼 때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2001년 출원에서도 Sony는 지능제어 및 감성명령, 감성표현 등 로봇 지능화와 밀접한 기

술분야에서 10여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 공존형 지능 로봇은 1983년 출원된 과학교육용 로봇에서 시작됐으나 1980년대에는 출원건수가 극히

미미한 형편이었고, 1990년대 들어서야 유연하고 자율적인 동작을 하는 로봇 관련특허가 10건 이상 출원되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능형 로봇 특허 출원건수 비교

구 분 1983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삼 성 전자 0 2 3 6 7 5 1 3 17 2 0
Sony 0 0 1 0 1 0 0 1 2 0 19
LG전 자 2 2 0 0 1 0 1 0 1 0 1
한 국 과학 기 술 원 0 0 0 0 1 1 0 0 2 3 1
한 국 과학 기 술 연 구 원 0 0 1 0 0 0 1 0 5 1 0

1998년에는 청소용 홈 로봇을 중심으로 46건이 출원됐고, 2000년에는 감정표현 및 학습능력을 갖춘 지능형

로봇을 중심으로 48건이 출원됐다.

1998년에는 청소용 로봇을 대거 출원한 삼성전자의 출원이 두드러진 반면, 최근에는 Sony의 애완용 로봇

관련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출원은 1998년 이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기술 특허 출원추이



지능형 로봇 세부기술로는 1998년을 기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져온 주행제어분야의 출원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반명령·감성명령·감성표현 등 로봇의 지능화와 보다 밀접한 기술

의 출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행제어분야는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반명령은 삼성전자와 Sony가 동일한 양을,

감성 명령 및 감성 표현의 분야의 출원은 Sony가 독점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분야의 특허출원은 1990년대 말 이후 본격화됐으며, 최근에는 감성표현, 감성명령 등 로봇의 지

능화에 보다 밀접한 기술분야의 출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0년 Sony의 출원은 19건에 이르는 반면, 국내기업의 출원은 1-2건에 불과한 형편이고, 특히 감성

표현 등의 로봇지능화 관련분야의 특허 출원이 전무해 지능형 로봇 분야의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

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최근 꾸준한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는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을 촉진하

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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